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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화화  되되는는  저저팬팬  퀄퀄리리티티  ((22))

방적은 개성을 명확하게

방적인 경우, 원사로부터 차별화라고 하는 트렌드 속에서 방적법이나 원료, 가
공에 구애되는 상품 중에서도 이번 전시회인 저팬 크리에이션(JC)에서는 각 회
사의 “개성”이 아주 명확하게 되고 있다.

닛신보(日淸紡)는 출전 테마로 자국산 원단 메이드인 “미아이”를 걸고 국산품
을 내놓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더욱이 자국내 공장 전체로 넓혀 기술ㆍ개발력
을 결집하여 충실한 생산 네트워크로부터 만들어 내는 최신 텍스타일을 제안하
였다. 나노 기술을 응용한 원단 가공 시리즈 “나노사이언스”도 내놓았다. 새로
운 가공도 확충하여 2005년 S/S 시즌용으로 꽃가루 대책, UV 케어, 보슬보슬한
터치, 형태 안정 소재인 “에버 킵”, 이지케어 소재인 “SSΩ ”의 5종류를 추가하
고, 나노사이언스 전체를 크게 “쾌적ㆍ청결”, “피부 케어”, “樂 케어”의 3항목으
로 나누어 고객이 선택하기 쉽도록 개발하였다.

신예 정방기로 “IPX” 방적사만을 내놓는 다이이치보(第一紡)는 ‘여러 가지 종류
를 출품하는 것보다도 집중하여 나타내는 쪽이 좋다’고 하는 사고 방법이다. 동
일한 방적사로 여러 가지 전개가 가능한 점을 어필하기 위하여 실이나 원단만
이 아니라 이너 웨어, 양말 등의 제품을 전시하였다. IPX 방적사의 특징은 모든
섬유의 끝을 심부로 모으고, 또 한쪽 끝을 결속시키는 모양으로 원사를 형성한
다. 필링 발생이 적고 흡수성이 높으며 마르기 쉬다는 등 우수한 부분이 많다.
면 100%의 “타후코트”를 시발로 하여 레이온, 아크릴, 폴리에스터, 울, PTT 섬
유인 “소로텍스” 등 원료면에서의 차별화도 도모하여 독창성을 나타내었다.

帝國纖維는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리넨 방적 메이커, 하드멘즈사로부터 수입
한 최고급 리넨 윤방사(潤紡絲) “아일리시 리넨”의 원사와 직물을 전면에 내 놓
았다. 그러나 가격면에서 높은 설정이기 때문에 리즈너블한 중국 원단도 동시
에 제안하였다. 그렇게 양쪽에서 인디고풍의 염색이라든가 안료 염색 등 수세
에 대응한 원단 등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원단을 준비한다. 특히, 황화 염료로
염색한 직물은 “닳음”이 나타나 빈테이지조로 되어 재미있다.

마찬가지로 마의 종합 메이커인 토스코도 마 방적 기술을 살린 직물, 저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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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어 제품, 페이퍼 얀 등 고품질ㆍ고감도 상품을 준비하였다.

2005년 S/S 시즌용으로는 5년 전부터 전개하여 매년 충실하여 온 “토스코 컬러
시리즈”를 소개하였다. 풍부한 컬러 베리에이션을 갖춘 마나 마 혼방 등의 직물
을 1필부터 QR 대응으로 공급한다. F/W 시즌이나 S/F 시즌을 목표로 한 소재로
는 마와의 혼방으로 양모, 면, 실크 등을 사용한 소재를 전시하였다.

기능 소재도 온 퍼레이드, 방적에서 물건 만들기

시키보에서는 “健康快服”을 테마로 건강, 쾌적, 청결, 안전을 키 워드로 한 텍스
타일 각각을 출품하였다. 가공면에서는 꽃가루 대책 가공 “카운터 페인P”, 녹차
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을 이용한 소취ㆍ항균 가공 “차바 프레시” 등을 구비
하였다. 직물에서는 신축성을 구비한 폴리에스터 장섬유 “T-400”을 면으로 피복
한 2층 구조사를 사용한 “뉴파왈”, 도레이와 공동 개발한 속건 소재 “早乾”, 초
장면 “카리비안 코튼” 등을 출품하였다. 니트에서는 심부가 트리아세테이트, 초
부가 면 복중층사 “모코리노”라든가 같은 복중층사로 심부에 장섬유를 사용한
“트리페라” 등을 전시하였다.

그렇게 시키보와 공동 제작 코너도 꾸밀 예정인 新內外綿은 단독 출전이 이번
에 두번째가 된다. 전회에는 개발 원사를 중심으로 전시하였으나 니트 텍스타
일 제품도 내놓아 고객층을 넓히려고 생각한 것 같다. 원사로는 “텐셀”과의 수
모 혼용이나 슬럽 부분에 다른 섬유를 사용한 “제브라”, 新疆綿을 사용한 “카레
즈”를 내놓았다. 또, 니트에서는 앞서 자체 개최한 전시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텐셀 혼용이나 다른 메이커에는 없는 원료를 사용한 방적사 등도 출품되었다.
제품으로는 염색, 자수 등 일본만이 만들 수 있는 물건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후지보(富士紡)는 도레이와 공동 개발한 중공 나일론 66 단섬유 “프로미란 에
어”와 천연 섬유를 혼방한 고감성ㆍ고기능 니트 소재 “에어로 브레스”를 전면
으로 내놓았다. 나일론과의 혼방 소재는 면 섬유만이 아니라 울이나 재생 셀룰
로스 섬유 “렉세” 등도 개발하였다. 더욱이 스무스나 강연사를 사용하는 등을
제안하여 올시즌용으로 판매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실을 사용한
제품으로는 남성, 여성의 이너 웨어, 티셔츠, 가운, 두터운 타월, 스웨터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은 중공으로 가볍고, 얇은 원단으로 마무리할 수 있
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또, 보온성, 속건성, 흡ㆍ방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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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비교 등의 실험치에서도 우수한 수치를 나타내고, 기능성도 아울러 갖는
하이테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양모, 수모 혼용이 충실, 나노테크 소재도 고급 상품으로

첫회부터 저팬 크리에이션(JC)에 출전하여 온 日本毛織은 6개의 부츠를 확보하
여 그 중 2개의 부츠에서는 여성용 봉제품의 상담 부츠로 채웠다. 소매점용으
로 커리어로부터 영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여성복의 제안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능 소재와 제품의 매칭을 의식한 듯하다.

이러한 기능 소재는 지난 해 8월에 발표한 “나노미러클” 시리즈를 전면에 내
놓았다. 새로 개발한 흡열ㆍ발열 가공 “울 웜” 원단을 만져보아 그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었다. 소재면에서는 뱀부 레이온 “닉케 뱀불”의 양모에
혼용하는 것을 2005년 F/W 시즌용으로 제안하고 슈트 등 제품으로 나타냈다.
최고품질의 뉴질랜드 메리노를 사용한 “MAF”는 “고급의 진짜 양모”로서 각광
을 모으고 있는 점에서 강하게 어필한다고 생각한다.

東亞紡織도 기능 소재에 역점을 두고 내구 발수ㆍ발유 가공 “나노펠”을 시행한
남성용 소재를 전시하였다. 스포츠용으로는 흡수ㆍ속건성 “아스리트울”, 발수ㆍ
발유성을 가진 수륙 양용 울 소재 “스프레시 워터” 등을 제안하였다. 또, 니트
사로는 중국의 컬러스톡 전개도 호조로 파인 울사 “스피리트”라든가 뱀부 레이
온 “竹子”를 전시하였다.

닷다보(龍田紡)의 이번 전시회의 테마는 “What's New?”이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오고 싶어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따라서, 면/
캐시미어 혼용, 면/캐시미어/편평 레이온 “바이로프트” 혼용을 개발하여, 캐시미
어의 태를 남기고 면이나 레이온의 피부 촉감을 목적에 맞는 니트감으로 마무
리하였다. 아웃 웨어용이 중심이지만 혼용률을 변화시켜 이너 웨어용으로도 제
안할 수 있는 소재도 개발 중에 있다. 또, 廣島에서 로프 염색한 천연의 인디
고 염색 니트감은 일품이다. Z 꼬임, S 꼬임의 면 코머 Ne 30 단사를 목적에 맞
게 조합시킨 天竺, 裏毛, 鹿子 등의 원단을 구비하였다. 진 관계한 캐주얼 메이
커에 니트웨어로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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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가공, 실제 상담한 이벤트에 기대, 출전 기업이 감소도

JC ‘05에서는 단섬유 염색 가공 공장들의 출전이 감소하였다.

일본 동해 지구의 염색 가공 공장에서 JC에 출전하는 것은 日本形染(遠州)뿐이
었다. 日本形染의 秋野富司 사장은 “JC는 이번에 세번째의 출전이다. 日本形染
의 PR이 주된 목적이다. 이 회사는 리테일러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체험하였다.
프린트 기술을 널리 알린다는 점에 더하여 리테일러 비즈니스도 시야에 넣어
2005년 2월의 기프트 쇼에 출전도 염두에 둔 부츠에 참가한다”고 포부를 말하
였다.

산하(三河) 산지의 鈴寅은 JC ‘05에 출전하지는 않았으나 저팬 텍스에는 출전하
였다. 세계에서 유일한 스퍼터링 가공과 인테리어 커튼을 베이스로 타겟이 명
확한 저팬텍스에서 스파터링 가공을 널리 알리는 것을 계획하였다. 또, 2005년
5월에 개최될 제17회 하마마쓰 컬렉션에는 원산지와 제휴하여 가공 공장 여러
회사의 출전이 내정되어 있다.

염색 가공 공장의 출전이 이번에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용 효과의 문제,
염색 기업은 다운 스트림에 접점이 없다 등의 이유가 지적되고 있다. 출전을
보류하고 있는 염색 가공 공장들은 ‘내방객의 수는 많다. 그러나 우리가 타겟으
로 하고 있는 기업이 열고 있는지 어떤지에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고 논술하고
있다. 염색 가공업은 일본의 텍스타일의 ‘허리’인데, 소재 메이커(합섬, 면방),
상사, 컨버터 또는 원산지가 주된 발주선이다. 여기에 타겟을 맞추는 한 고객을
모은다든가 실수요 고객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하는 난점을 지적한다.

일본의 염색 업계들은 지금 살아 남기 위하여 필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만큼 절실하게 단순히 보는 이벤트로부터 실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벤트의
참가를 절망하고 있다. ‘일반적인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도 기업의 홍보가 될지
도 모르지만 우리의 수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이번 전시회에서
나오고 있다. 널리 홍보는 할 수 있어도 수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전시회의 출
전에는 소극적이다.

염색 가공 공장은 지금 새롭게 몰두할 파트너를 진심으로 찾고 있다. 본래는
JC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이상으로 강한 것은 당연하다. 기대감이 강한 만큼으
로 높은 허들을 설정한 JC는 기대에 부응해야 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염색
업계는 그 성과를 기대하고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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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가공, 가공의 강점을 PR, 거래선 확대의 기대 팽배

이번 전시회에서 저팬 크리에이션(JC) 여덟번째 출전인 사카이 오벡스는 “퍼슨
즈 액티브웨어”를 출전하였다. 전시는 피트니스, 스윔, 트레이닝, 워킹의 4 카데
고리에서 액티브웨어 시장을 공략한다.

과거의 출전에서는 상거래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출전에 매상 증
대의 기대는 부풀어 있다. 특히, 스포츠웨어는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자판
상품이다. 이번 전시회가 첫 출전인 朝日加工은 JC 출전만이 아니라 국내 전시
회에도 참가는 처음이다. 이 회사는 나일론이나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의 화ㆍ
합섬 직물, 면이나 마 등의 천연 섬유, 부직포 등에 염색, 방수, 코팅, 라미네이
트 등의 가공을 시행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20∼160점의 원단을 전시하고
자사의 가공 폭을 신규 고객만이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어필하고자 하였다.

大日本染은 지금까지 원단상으로 부츠에서 어필할 작정이었으나 ‘상품의 프레
젠을 통하여 거래선을 넓힌다’고 생각하여 JC에 단독으로 출전은 이번이 처음
이다. 이 회사는 “서프라이즈를 일으킨다”를 표어로 기획 제안형의 개발을 가장
숙련된 것으로 하여 소로트 단납기 대응을 철저히 한다. 타사에서는 영원시하
는 1필이라도 수주한다. “이것이 벌크로 이어진다”. 많은 사용자가 동사에 염색
가공을 위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S/S 시즌용으로 제안하는 것은 내구 주름
가공 “록키발”로서 어떠한 소재에도 주름을 부여할 수 있고 패션성이 높다. 세
탁 내구성도 발군이다. 반응성 염료에 의한 얼룩 염색 “마블리” 가공은 선명한
색채를 즐긴다. 소프트한 태를 추구한 “쿠타론” 가공, 이를 더욱 진화시킨 초소
프트 가공 “실피나” 등을 제안하였다. F/W 시즌용으로는 우레탄, 아크릴 수지,
라메, 알미늄 등 다양한 코팅 가공을 준비하고 있다. 안료로 염색하여 수세 가
공을 하면 재미있는 소재도 만들어진다. ‘상품을 다룸으로써 우리의 감성을 느
끼도록 한다’고 타사에는 없는 상품을 전시하였다.

(다음에 계속)


